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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제주어 풀이

제주작가회의 4 3시화전

제주대 국문과 학생 포함

도내외 시인 63편 소개

이달 11일부터 평화공원

조성숙의 그녀의 이야기 .

여성과 자연, 타자에 대한 성찰과 연

대를 탐색한 전시가 있다. 서귀포시

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

에서 펼쳐지는 F(Female, Forest,

Failure)의 공존 2 전이다.

이번 전시엔 지난해 광주여성가족

재단 기획전으로 선정됐던 F의 공

존 김자이, 조성숙, 최송아 작가가

참여한다.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

온 이들은 F의 공존 에서 한걸음

더 들어가 여성, 자연, 타자의 공존

가능성을 보다 깊이 살피려는 의도

로 이 전시를 기획했다.

조성숙은 개인과 사회의 중첩된 관

점을 통해 인간의 타자로서 자연을

들여다보고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회

화로 표현한다. 잃어버린 내일 은

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작품이다. 환

경학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을

모티브로 삼아 이를 코로나19로 세

계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동시대의

아픔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시켰다.

지난해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

입주 작가였던 김자이는 관람자의 참

여를 통해 내면의 자연을 보듬고 몸에

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을 실험했

다. 김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휴식

을 주제로 진행했던 작업의 참여자가

틔운 씨앗 사진 등을 선보인다.

최송아는 기획자로서 사유의 흔적을

담은 텍스트를 내놓는다. 이를 통해 여

성에게 요구하는 관습적 태도나 사회

적 의무를 자연 의 이름으로 정당화

하는 자연화 전략 등을 비판한다.

전시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열린

다. 문의 064)760-3573. 진선희기자

중문 대포 하원 회수 등 4개 마을로

이루어진 서귀포시 중문동. 제주관

광 1번지 라는 자부심을 가진 중문동

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책자가 나왔

다.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

도문화원연합회가 최근 펴낸 중문

동역사문화지 다.

약 900쪽 분량으로 묶인 이번 책은

제주도의 제주 동(洞) 역사문화지

편찬사업의 하나로 출간됐다. 중문동

에 속한 4개 마을에서 이미 향토지

(마을지)가 발간되었던 만큼 이를

토대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

현장 방문에서 얻은 조사자료를 추가

해 제작했다.

역사문화지에는 중문동의 모든 분

야를 망라해 자연 지리, 역사유적 유

물, 설촌과 지명 유래, 행정, 교육, 산

업, 문화, 민속, 의생활과 옥가리집,

관광 문화, 삶의 이야기 등 11장으로

구성됐다. 맨 앞장에는 중문색달해수

욕장 개장식, 당굿, 관광공사 개발 반

대 집회, 천제연 하구 베릿내 마을, 물

허벅을 이용한 식수 운반 장면 등 60

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문동의 역

사를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. 부록으

로 중문동 일반 현황을 수록했다.

제주도문화원연합회는 중문동은

서귀포시 서부지역 생활권의 중심으

로 제주도 관광개발의 시발지역 이

라며 향후 역사 문화적 자료는 영

문 제작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

제언했다. 비매품. 연락처 064)752-

0302. 진선희기자

독서의 달인 9월 4~6일 제주시 신산공

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0대한민국독

서대전 공식 슬로건이 지금 우리, 책

으로 확정됐다. 제주시 우당도서관(관

장 김철용)은 대한민국독서대전 슬로

건을 공모해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.

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551건이

접수됐다. 그중 지금 우리, 책 은 현

대사회에서 독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

엇이고 책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

우리들의 이야기를 2020 대한민국

독서대전에서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

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.

대한민국독서대전은 제주 자연의

돌담을 제주문화의 책담(談)으로 표

현해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이 세워졌

다. 이에 따라 독서대전은 ▷우리, 책

으로 보다(보담) ▷우리, 책으로 듣

다(듣담) ▷우리, 책으로 생각하다

(필담) ▷우리, 책으로 만나다(만

담) ▷우리, 책으로 놀다(놀담) 등 5

개 주제로 구성된다. 본 행사에 앞서

5월에는 대한민국 책의 도시, 제주

선포식이 예정되어 있다. 진선희기자


